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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5. 2. 11.(화)

강희업 대광위원장, “3칸 굴절버스 국내 
최초 도입 계기로 교통 혁신에 앞장설 것”

- 11일 오후 대전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·혼잡도로 사업 현장점검 -

□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1일 오후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

‘신교통수단(3칸 굴절버스)* 도입 시범사업’ 현장을 찾아 사업의 준비 상황을 

점검했다.

  * 3칸 굴절버스는 궤도·선로가 불필요하여 초기 건설비용 및 기간이 경제적이고, 최대 

270명의 수송 능력이 있어 5칸 트램차량(최대 305명) 대비 약 90% 수송 능력을 갖춤  

 ㅇ 본 사업은 올해 1월에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를 

받아 도심 공공교통서비스가 취약한 대전 유성구 도안지구 일대에 대중

교통이용을 높이고,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

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. 

□ 강 위원장은 “대전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신교통수단을 

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

역할을 기대한다”면서,

 ㅇ 대광위에서도 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

추진하고, 무계도 차량시스템의 국내 도입 및 국내기술 개발, 법령 개정 등 

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밝혔다.

□ 이후, 강 위원장은 대전시 ‘정림동~버드내교’ 혼잡도로 개선 현장도 

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, 적기 개통 및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

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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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ㅇ 정림동~버드내교 도로사업은 도심지 상습 혼잡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

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선정(’16년)되어 ’23년부터 

공사를 진행하고 있다. 

□ 강 위원장은 “본 사업이 개통되면 도로통행이 지금보다 상당히 개선되어 

지역 주민에게 출퇴근, 통학 시간 단축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 

 

 ㅇ “겨울 추위가 지속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의 

안전사고 방지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”을 주문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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